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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표어

온 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

1.

2.

3.

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방역지침도 많이 완화되는 가

운데 있습니다.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 성

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

것 입니다.

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교인 정오기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코로나 기간동안 전교인 성경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홍정숙 안금선

차재식 안수집사

이예원 양영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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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염병으로방해 받은 예배가 회복되기를기도합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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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활감사

이스라엘 두 번째 사사 ‘에훗’이 죽었습니다.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
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
하는 이방 사람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습니다. 그리고 가나안왕은
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괴롭힙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
을 찾았고 그러자 이번에는 여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
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.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
사사를 세워 주시고 이방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면 다시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
교만해지고 또 악을 행하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는 12번 반복 됩니다.
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(애3:22,23)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한 하심
을 찬양하였습니다.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무엇 때
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. 그러나 우
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
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징계를 통
해서 그 죄의 무게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. 분명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
휼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해주지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
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. 악을 행하고 하나
님을 찾으면 용서 하였지만 다시 또 악을 행하였을 때 몇 년 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
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.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 부르
짓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(삿4:14)절에 드보라가 발락에게
이르되 ‘일어나라’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믿고, 의지하고,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
라는 의미입니다. 분명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두려워하
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‘일어나라’의 의미를 보면 (렘31:6)
절에 ‘일어나’라는 말속에 담긴 의미입니다.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. 하나님께 예배하
자. 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
힘들어 지는 그런 일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것이다.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말세가 가까울수
록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
나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것
입니다. 전염병의 시대에 이전과는 많은 것이 변화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
다.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 질 수 없습니다. 듣지 않고는
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. 어떤 일들 가운데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
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.
그렇게 할 때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적들이 하나도 남김 없이 사라지고 물러가는
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‘일어나’ 우
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,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그
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 드립니다.

어떠한 일에도 일어나,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시다. 


